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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02년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MBF )의 예산편성과 그 특징을 고찰해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연방 교육연구부는 독일 과학기술정

책의 총괄부처로서 연방전체 연구개발예산의 70%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표 1> 참조). 국방부

(BMV g ) 산하 연구소들과 국방기술 및 조달청 (BW B )이 전담하고 있는 국방관련 연구개발비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약 80%에 이른다. 세 번째로 많은 연구개발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경제기술

부 (BMW i)의 경우, 몇몇 특정 분야에 국한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기술분야와

항공기술분야,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같은 일부 정보통신분야가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교육연구

부의 예산은 규모와 범위 면에서 연방 차원의 공공 연구개발재원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으며 연

방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역시 이 예산에 가장 잘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200 1- 02년 독일 연방 정부 및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

(단위: 100만 유로)

교육연구부
(BMBF )

국방부
(BMV g )

경제기술부
(BMW i)

환경부
(BMU )

연방정부

총계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2001년 5,967.5 66.1% 1,237.8 13.7% 834.5 9.2% 225.0 2.5% 9,026.0

2002년 6,174.1 68.2% 1,159.4 12.8% 768.9 8.5% 207.3 2.3% 9,050.9

자료: BMBF , F akt enb ericht F or schun g 2002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사항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연구부의 연구개발예산이 독일 전

체의 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독일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크게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방 정부

의 구성비는 17% 정도에 불과하다 (< 표 2> 참조). 따라서 교육연구부의 연구개발예산은 독일 전

체 연구개발투자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규모다. 물론 이 사실이 교육연구부 예산이 지닌 정책

적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정부에 비해 연구개발예산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주정부

는 주내 대학과 산하 출연연구소, 그리고 공공연구협회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분담금을 지원한

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정책조정과 재정분담률 결정 등은 연방- 주 교육계획 및 연구진

흥위원회 (BLK : Bund - Länder - Kom m is sion Bildung splanung un d F or schung sföderung )를 통해

이루어진다.

<표 2> 1999- 2000년 독일 재정주체별 연구개발(R&D)투자

(단위: 10억 유로)

연방 정부 주정부 민간부문 기 타
총 계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1999년 8.2 16.9% 7.5 15.5% 32.4 66.9% 0.1 2.1% 48.4

2000년 8.4 16.8% 7.6 15.2% 33.9 67.7% 0.2 4.0% 50.1

자료: BMBF , F akt enb ericht F or schun g 2002.



둘째, 이 교육연구부의 예산은 부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부문과 연구부문의 예산이 혼

합 편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현 독일 정부가 지식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교육, 특히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를 통합했을 뿐 아니라 독일 연구개발체제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연구부문과 고등교육부문 예산을 연동시켜 살펴보는 것이 불

가피하다 (< 표 3> 참조). 이 때문에 맥락에 따라 교육연구부문 예산 또는 연구개발예산 두 용어

를 모두 사용할 것이다. 또 연구부문 역시 인문·사회과학분야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과학기술분야만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표 3> 1999- 2000년 독일 연구개발수행주체별 R&D 지출규모

(단위: 10억 유로)

공공/ 법인연구소 대 학 민간부문 기 타
총 계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1999년 6.6 13.6% 7.9 16.3% 33.6 69.4% 0.2 4.1% 48.4

2000년 6.7 13.4% 8.0 16.0% 35.1 70.1% 0.3 6.0% 50.1

자료: BMBF , F akt enb ericht F or schun g 2002.

이하에서는 교육연구부의 2002년도 예산을 5개 특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1 . 미 래 에 대 한 투 자

독일 연방정부는 2002년도 예산을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 라고 규정했다. 강력한 긴축

예산편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성 예산답게 교육연구부 예산은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분에다 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 출연금을 통해 마련한 미래투자프로그램 (ZIP :

Zukunft sinv est it ion sprogram m ) 기금을 추가해 사상 최대였던 2001년도 예산보다 2억 2340만 유

로가 늘어난 83억 9100만 유로로 책정되었다. 이 규모는 2001년 대비 2.7% , 1998년 대비 15.5%

가 증가한 것이다 (<표 4> 참조). 이로써 교육연구부문 투자는 90년대 중반의 정체현상을 벗어나

연속 4년째 증가추세를 이어가게 됐다.

독일 정부는 지식사회로의 이행과 세계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는 방침 아래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추진해 왔다. 그 중의 하나가 교육연구부문 예산, 특히 연

구개발투자의 획기적인 확대이다. 이것은 국제 연구개발경쟁에서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고 과학기

술 주도국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에델가르트 불만 (Edelgard

Bulm ahn ) 교육연구부 장관은 교육과 연구는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제품 창출을 위한 엔진

이라고 강조하고 연방 정부에서 지금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적이 없으며 또 지금처

럼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 적이 없다 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교육연구부의 2002년 연구개발예산은 1998년에 비해 18.6% 증가했고 국내총생산 (GDP )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 역시 199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0년 2.48%에 이르렀다(<표 5> 참

조). 이에 따라 독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비록 일본 3.04% , 미국 2.64%에는 못 미치지

만 연구개발투자에서 독일은 세계 선두그룹으로 재진입했고 비교적 국가규모가 작은 스웨덴

(3.8% )과 핀란드 (3.36% )를 제외하고는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연구개발투자국으로 발전했다.



<표 4> 2002년도 교육연구부 주요 항목별 예산내역

(단위: 100만 유로)

항 목 200 1년 2002년 증 가 율
1998년 대비

증가율

프로젝트 지원 2,287.939 2,404.79 1 5.1% 43.7%

(1) 일반 연구지원 및 교육계획 441.264 515.050 16.7% 366.5%

- 혁신적 지역성장거점 25.565 25.565 0.0%

- 혁신지역특별지원 (InnoRegio) 25.656 35.790 40.0%

- 여성 기회균등 프로그램 6.136 6.200 1.0%

- 기술영향평가 3.579 4.000 11.8% 137.2%

- 교육과 연구의 구조혁신 87.431 91.000 4.1%

- 전자교육(컴퓨터 및 네트워크) 46.016 50.000 8.7%

- 주니어 (Junior )교수 연구시설지원 0.000 10.000

- 대학 미래이니셔티브(ZIH ) 140.605 184.065 30.9%

- 인문사회과학 27.172 28.903 6.4% 24.7%

(2)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대책 106.160 100.165 - 5.6% - 4.5%

- 교환 직업교육 7.669 7.700 0.4% 44.9%

- 일반 및 직업계속교육 13.294 13.550 1.9% 14.4%

- 사외 직업교육시설 59.130 53.000 - 10.6% - 17.0%

(3) 대학, 교육진흥 218.911 239.584 9.4% 115.8%

- 대학발전 및 기회균등 61.355 69.000 12.5%

- 학생복지 71.581 81.300 13.6% 57.4%

- 학생 및 연구자교류, 협력 60.332 63.500 5.3% 52.3%

(4) 기술개발프로젝트 지원 1,521.604 1,549.992 1.9% 15.0%

- 토목, 건축 및 유적보존연구 9.203 11.500 25.0% 222.6%

- 보건 및 의학 95.100 100.000 5.2% 18.7%

- 분자의학 49.084 50.000 1.9% 50.6%

- 국립인간게놈연구네트워크 51.129 56.242 10.0%

-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발전 239.284 251.200 5.0% 24.7%

- 생명공학 112.484 115.000 2.2% 33.4%

- 정보통신기술 269.963 279.500 3.5% 13.7%

연구기관 지원 3,072.673 3,169.766 3.2% 13.3%

(1) 독일연구협회 (DF G) 675.352 707.493 4.8% 26.0%

(2) 막스플랑크연구협회 (MP G) 450.267 468.025 3.9% 16.6%

(3) 프라운호퍼응용연구진흥협회 (F h G) 315.234 327.843 4.0% 14.4%

(4) 헬름홀츠연구센터협회 (H GF ) 1,333.224 1,357.372 1.8% 7.0%

국제공동연구 분담금(우주개발) 746.403 774.262 3.7% 13.2%

특별지원항목 2,116.237 2,104.336 - 0.6% 2.9%

- 대학 확충 1,132.512 1,100.000 - 2.9% 19.5%

- 학자금융자기금(BAfoeG) 779.720 810.000 3.9% 3.8%

총 계 8 , 167 .6 10 8 ,3 9 1.000 2 .7 % 15 .5 %

자료: BMBF , Einzelplan 30, 2001. 11. 29



<표 5> 199 1- 2000년 독일 연구개발투자 추이

(단위: 100만 유로)

1991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교육연구부 4,550.7 5,149.5 5,112.6 5,207.2 5,390.3 5,546.6 5,967.5 6,174.1

연방정부 8,688.8 8,455.8 8,207.8 8,223.8 8,240.1 8,426.5 9,026.0 9,050.9

민간부문 24,005 25,330 27,154 28,837 32,438 33,912 - -

총 연구개발비 39,126 41,248 42,977 44,756 48,404 50,098 - -

GDP대비 비율 2.59% 2.30% 2.30% 2.33% 2.46% 2.48% - -

자료: BMBF , F akt enb ericht F or schun g 2002.

2 . 개 혁 실 행 예산

교육연구부의 2002년 예산은 그 동안 추진해 온 개혁정책을 집행하는 실행예산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전략의 수립과 연구개발체제의 개편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개혁작업이 2001년을 통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적용의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합적인 과학기술 국제화전략을 채택해 시행에 들어갔고, 경제기술부와 공동으로

연구성과 실용화촉진대책을 내놓았다. 생명공학발전계획과 새로운 우주개발프로그램, 연방 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등 다양한 미래중점분야 육성계획이 구체화된 것도 2001년의 일이

다. 또 GMD정보기술연구센터와 프라운호퍼연구협회(F h G)의 통합에 이어 대형공공연구센터들을

헬름홀츠협회(HGF )로 재개편함으로써 5년여 동안의 공공연구협회 구조개혁작업을 완료했다. 교

수봉급체제와 교수임용자격 변경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학교수법 개정을 통해 젊고 유능한 박사

급 인재들을 조기에 교수로 임용하는 주니어 (Junior ) 교수제도를 신설했으며 학자금지원제도

(BAföG)와 최고기능자격인 마이스터 지원제도 (M eist er - BAföG) 역시 대폭 손질했다 (< 표 6> 참

조).



<표 6> 2001년 교육연구부의 주요 정책성과

일 정 주 요 내 용

1월 3일 미래의 노동환경 조성 연구프로그램 발표

1월 24일 생명공학 종합발전계획 확정

2월 27일 과학기술 국제화 및 해외 우수두뇌유치프로그램 발표

3월 14일 연구성과 실용화 종합대책 지식으로 시장창출 발표

3월 23일 구동독지역 대상 혁신적 지역성장거점 프로그램 발표

4월 3일 GMD정보기술연구센터와 프라운호퍼연구협회 (F hG)의 통합

5월 16일 새로운 우주개발 프로그램 발표

5월 29일 마이스터 지원제도 (M eister - BA föG) 개혁 (11월 의회 통과)

5월 30일 대학교수법 개정, 주니어교수제 도입 (12월 의회 통과)

6월 22일 국제 연구 및 교육마케팅 사업 발족

6월 26일 나노생명공학 지원프로그램 발표

7월 17일 사회적 필요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수립프로그램 F UT UR 출범

7월 18일 교수특권법 개정 (연방 정부 확정)

8월 13일 대학내 연구성과 특허화촉진 프로그램 발표

9월 13일 대형공공연구센터 개혁, 헬름홀츠연구센터협회 출범 (12월 완료)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주니어 교수제, 마이스터 지원제도 등 각종 신규 제도와 프로그램이 새로

시행될 뿐 아니라 공공연구협회의 개혁 완료에 따라 지원체계가 기관 중심에서 연구프로젝트 위

주로 실질적인 전환을 이룰 예정이다. 혁신 정책의 성과를 현실화하고 새로운 골격을 갖춘 연구

개발체제를 내실화하는 과제가 200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3 . 연 구 프 로 젝 트 중 심 의 지원

교육연구부는 2002년 예산편성에서 연구프로젝트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

다. 2002년도 프로젝트 지원비는 24억 유로로 98년에 비해 43.7%가 늘어난 반면 독일연구협회

(DF G), 막스플랑크협회(MP G) 등 공공연구협회 지원비의 경우 13.3% 증가에 그쳤다 (<표 4> 참

조).

일반 연구진흥 및 교육계획, 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대책, 대학 및 교육진흥, 기술프로젝트 지원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나뉘어진 프로젝트 지원 항목들은 물론 세부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이 가

운데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반 연구진흥 및 교육계획 부문이다. 이 부문에

대한 2002년도 예산은 총 5억 1500만 유로로 전년대비 16.7% , 98년 대비 366.5%가 늘어난 규모

이다. 이 증가율은 1998년도 예산에 없었던 항목이 새로 생겨난 이유도 있지만 다른 대분류 항목

에 비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보다 치열한 경쟁을 유도

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을 통해 좀더 나은 연구결과가 생산될 것이라

는 기대와 맞닿아 있다. 둘째,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광우병과 같은 시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프로젝트 지원시스템이 효과적인 대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산학연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의무화한 조치와 함께 프로젝

트 지원시스템은 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 역량의 네트워크와 결집을 촉진할 것이 때문이다.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이 곧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니다. 독일연구



협회와 막스플랑크연구협회, 프라운호퍼응용연구진흥협회(F h G), 헬름홀츠연구센터협회 (HGF ) 등

대표적인 공공연구협회들의 2002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평균 3.2%가 늘어났으며 특히 독일연구협

회의 경우 4.8%가 늘어난 7억 749만 유로가 책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공공연구협회 내에서도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원칙이 관철되고 있다. 연구프로젝트

를 지원하는 독일연구협회는 물론이고 다른 연구협회들도 그 동안의 개혁을 통해 산하 연구기관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가령 헬름홀츠협회 재개편의 주요 목표는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시스템 도입에 있었다. 협회 소속 연구센터마다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 온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경쟁과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연구계획 및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연구비와 예산을 배분할 조직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헬름홀츠협회는

앞으로 이 새로운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비 획득을 위한 산하 연구센터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

편 연구센터들이 특정 분야의 연구활동에 집중해 각기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회 내외의 관련 연

구역량을 결집해 탁월한 연구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 . 미 래 핵 심 분 야 집 중 지 원

분야별 연구개발예산 편성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미래핵심분야에 집중한다는 전략이 계속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연구부는 그 동안 연구개발프로젝트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

이고 경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간과 환경을 위한 연구 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

구 라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미래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왔다 (< 표 7> 참조). 여기

에는 미래 시장확보를 위해 중요한 분야, 보건과 의료를 위해 중요한 분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교육연구부는 나노기술과 광학기술 분야의 육성을

위해 2002년에 새로운 대형연구개발프로그램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표 7> 1998- 2002년 교육연구부의 주요 미래핵심분야 연구개발예산 추이

(단위: 100만 유로)

1998 1999 2000 2001 2002

규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98년 대비

생명공학 179.8 187.2 4.1% 200.8 7.3% 263.7 31.3% 267.9 1.6% 49.0%

정보통신 468.4 488.6 4.3% 514.8 5.4% 611.5 18.8% 653.4 6.8% 39.5%

보건의학 295.4 325.7 10.2% 336.8 3.4% 374.2 11.1% 387.2 3.5% 31.1%

자료: BMBF , F akt enb ericht F or schun g 2002.

1. 미래 시장을 위한 연구

정보통신기술은 독일에서도 역시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동통신시스템

의 발전이 주목 대상이다. 독일 정부의 목표는 독일이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유럽국가가 되고 다

시 유럽이 세계의 선두에 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연구부는 이에 따라 2002년 이 분야에 약 2

억 8,1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4.1%가 증가한 것이며 1998년에 비해서는

14.3%가 늘어난 규모다.

지원의 중점은 무엇보다 정보통신하부구조의 확충에 있다. 고성능 네트워크 구축과 혁신적인 텔



레마티크, 보다 지능적인 인터넷의 개발 등이 주요 지원분야다. 또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전

자교육과 수준높은 학습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하부구조의 내용

적인 실현을 앞당기고 양자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서는 학습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추가로 5,000만 유로가 배정되었다. 교육연구부는 또 현

재 직면한 정보통신분야의 심각한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정보공학과 확충과

발전에 모두 2,560만 유로, 직업학교발전계획에 1억 3,004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2. 인간을 위한 연구

2001년 생명공학에 대한 지원을 31% 이상 획기적으로 늘린 교육연구부는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간을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독일은 유럽 내

에서 가장 많은 생명공학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 분야 유럽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있다. 2002년도 생명과학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 지원예산을 합치면 모두 3억 1920만 유로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1998년과 비교하면 무려 56.8%가 늘어났다.

또 교육연구부는 국립게놈연구네트워크와 새로운 보건 및 의과학 연구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

이고 경제적인 보건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발병원인 탐구와 예방책 및 치료법 개발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생물학적 안전성연구와 분자의학에 대한 지원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게놈연구를 통

한 질병치료에 중점을 둔 국립게놈연구네트워크에는 별도로 미래투자프로그램 기금이 투입된다.

3.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연구부의 연구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대원칙에 서 있다. 2001년 말 범부처적

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확정된 이후 경제기술부의 경우 1억 2300만 유로를 들여 연료전지 개

발과 지열활용, 연안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79개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기술 연구개발프로젝트들

을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분야에서 교육연구부의 중점은 신제품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환경보호대책의 마련

과 생태계 연구이다.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2002년도 예산은 1998년에 비해 22.1%가

늘어난 2억 4600만 유로로 책정되었다.

중점지원분야에는 생태계의 존립 및 작동조건과 한계부하 등에 대한 탐구뿐 아니라 새로운 제

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 적용될 통합적 환경보호 대책 마련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연구부는 해

양 및 극지방연구를 위해 첨단 연구선 건조 비용 5,500만 유로 가운데 75%를 부담할 계획이다.

5 . 인 적 자 원 개 발

독일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유치하려는 경쟁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인

식하고 대학 개혁과 직업교육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수봉급에 성과

급을 도입하고 주니어 교수제를 신설하는 혁신을 단행하는가 하면 대학의 국제화와 네트워킹, 첨

단미디어의 개발과 활용 등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대학을 보다 매력적인 배움과 연구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미래의 대학이니셔티브 (Zukunft sinit iat iv e Hoch schule ) 프로그램을 2003년까지 5억

유로 이상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의 우수두뇌 유치와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일의 전통적인 이공계 학위인 디플롬(Diplom ) 외에 영미권의 학사 (Bachelor )와 석사 (M ast er )과

정의 도입과 국제석박사과정의 설립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02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다.



1. 주니어 교수제 도입과 대학교육 여건 개선

교육연구부는 총 1억 800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해 2002년부터 주정부의 주니어 교수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사학위를 가진 젊은 인력을 대학교수로 조기 임용하는 길을 열어놓고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수두뇌의 외국행을 막고 외국에서 활동중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영입해 대

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즉, 이 주니어 교수제의 도입으로 젊은 과학기술자들

이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30대 초반부터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가르

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편 교육연구부는 대학 신증축과 기기 확충을 통해 대학과 응용과학대학(F achhoch schule )의

혁신정체현상을 극복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예산을 1998년 이래 약 20% 증액해 왔다. 2002년부

터 2005년까지 이 부문에 대한 예산으로 매년 11억 유로가 책정돼 있다. 또 학자금 지원규모를

연간 8억 1000만 유로로 늘려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교육에서의 사회적 정의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 국제화와 우수두뇌 유치

2002년 예산은 교육과 연구부문의 국제화,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어와 창조성, 문화적 자산의 국

제교류에 모두 6,350만 유로를 배정했다. 이는 1998년 대비 52%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독일의 교육과 연구여건을 홍보하는 마케팅 비용도 포함된다. 교육연구부는 또 대

학의 외국학생 비율을 6%에서 10%로 높이고 외국에서 유학하는 독일 대학생의 수도 증가시킨

다는 방침이다.

학생과 연구자의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협력연구 진흥에도 6,100만 유로가 책정되었다. 이 밖에

미래투자프로그램 기금에서 추가로 41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것이고 1998년의 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143.9%가 늘어난 것이다.

3. 직업교육의 현대화

지식사회에서 교육과 배움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즉 교육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연구부는 직업교육과 계속교육을

강화하고 현대화한다는 방침 아래 무엇보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업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다. 직업학교의 현대화를 위해 교육연구부는 이미 2001년도에 미래투자프로그램의 기금 8,950만

유로를 투자했으며, 2002년에도 4,09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해 직업학교 시설개선과 교육 질의

향상을 계속 지원한다.

또 마이스터 지원제도의 개혁을 통해 교육연구부는 우수한 기량과 의욕을 가진 젊은 기능인들

이 최고자격인 마이스터 과정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개혁에 따른 추가재원 (2005년까지 1억 7300만 유로)은 교육연구부와 경제기술부가

분담하게 되는데, 교육연구부는 이 가운데 66%를 부담한다. 2002년 예산에서 교육연구부는 마이

스터 학자금지원에 5,020만 유로를 책정했다.

앞의 5개 특징들 외에 교육연구부 예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신연방주 (구동독지역)의 혁

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이다. 2002년 이 지역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책정된 특별지원예산

은 총 15억 유로에 이른다. 특히 혁신지역 지원프로그램 InnoRegio에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3,579만 유로가 배정됐으며, 2001년 출범한 혁신적 지역성장거점 프로그램 에는 2,556만 유로가

투자된다. 이 예산은 대상지역의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금융계가 공동으로 기술혁신 분야와 시



장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또 신연방주에

대한 특별직업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실시된다.


